
“해상 IoT 기술로 조업 중인 어구 실시간 파악”
GIST, ‘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’
기술이전 설명회 및 어민 간담회 개최

- 해상 사고 감소 및 해양 생태계 보호 기여… 국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대

- 연구전자어구실명제 도입 및 실용화 위한 민-관-산-학 협력 시범사업 첫걸음

▲ ‘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’ 의 기술이전 설명회 및 어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가 ‘어구자동식별 모니

터링 시스템’ 의 기술이전 설명회 및 어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가 개발 중인 ‘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’은 해상 IoT(사

물인터넷) 기술을 기반으로 어구마다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전자부이*를 부착하여 

어선이나 관리선(어업관리단) 및 육상과의 무선통신을 통해 어구의 소유자 및 종

류, 위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

* 부이(buoy):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으로, 조업 활동의 경우 어구 또는 닻 등의 
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

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조업 중인 어구에 관한 정보를 어민과 관리선, 육상통합관

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해상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, 유실 어구 

및 폐어구 관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궁극적으로 국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

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날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‘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(연구책임자: 김기

선, 연구 기간:  2017. 4. 28. ~ 2024. 6. 30.)’에 대한 ▴관련 업계 대상 기술이전 설명

회와 ▴현장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12일(금) 

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었다.



설명회 및 간담회에는 시스템 실증에 참여한 영광군 법성포, 여수 돌산, 고흥군 나

로도, 목포 남항, 북항 등 어업인들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, 동종 

업계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.

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는 건강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수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

2017년부터 어구자동식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’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관련 기술 개

발을 진행해 왔다.

센터는 이날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의 지난 7년간의 연구 성과 및 실증 제품 소

개와 최근 2년간 어민 주도로 진행한 해상 실해역 실증 결과를 공개하였다.

또한 해양수산부 실용화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인 ‘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’에 

대한 향후 기술이전 계획과 실해역 실증에 따른 어민 사용성 평가 및 시스템 시범

적 보급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였다.

센터는 2021년 조업 중인 어선에서 실해역 실증을 소규모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

조업환경 측면에서 결과를 확보하였고,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청과 협력하여 관리

적인 측면에서 결과도 도출하였다.

22년 이후 어업인 주도로 참여한 30여 대의 조업 중인 어선을 활용한 실해역 실증을 

총 3,000시간 이상 확대 운영하여 시스템의 보급과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.

설명회에 참여한 한 어민은 “어민들도 지속 가능한 수산과 조업 환경의 개선을 위

한 국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다”며 “이 전자어구 모니터링 관련 기술의 현장 적

용이 본격화되면 어구실명제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고 어획량 관리 및 폐어구 발

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.

▲ GIST 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가 ‘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’ 의 기술이전 설명회 및 어민 
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

김기선 연구책임자는 “본 시스템은 육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(ICT)

을 해상의 어구 사용 및 관리에 확대 적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이 운용하는 어구를 

해당 어선뿐 아니라, 필요 시 어선의 안전 및 수산 활동을 지원하는 관리선 및 육

상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어구관리 체계의 일환”이

라며, “이번 간담회는 어업인들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기술 도입의 현

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”고 

설명했다.  


